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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신풍제약 창업자 장용

택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

에 81세로  별세했다.  

 제품은 파우더, 타블렛 

캡슐로 시작하기로 하고 개

인수표 5천불을 지불했더니 

웃으시며 이는 수표가 아니

고 종이쪽지라고 하신다. 

캐나다 은행의 머니오더 

수표가 한국에 자기앞 수표

와 같은데 머니오더가 아닌 

개인 수표로 신제품 개발도 

하고 제품을 수입하겠다 하

니 이 얼마나 엉터리였겠나. 

하지만 사장님은 나의 간절

한 애원과 살아가기 위한 노

력을 높히 평가하여 한국인

삼을 제품화하여 북미에 판

매한다는 나의 간청을 수용

해주셨다.

 이렇게 시작한 인삼제품 

수입으로 처음으로 복미에 

인삼 제품을 팔게되었다고 

나는 자랑스러워했다.  그 

이후 인삼 제품을 정식 무역

절차로 L/C를 열고 수입을 

계속하며 도소매를 겸한 시

장개척을 해나갔다.

 시장 개척 시 절실하게 

깨달은 것은 내 매장이 있

어야 한다는 것이었다. 그동

안 모은 돈으로 웨스트브룩

이란 백화점 뒤편에 위치한 

건강식품점을 매입했다. 이

제 매장에 있으니 마음대로 

도소매업을 겸할 수 있었다.

 종업원 한 사람을 채용하

고 나는 약국과 건강식품점

을 순회하며 인삼 제품판매

에 전력투구했다. 인삼이 좋

다는 것은 백인들도 알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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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행상으로 모은 돈으

로 인삼 제품을 만들어 백인

사회에 파고들자는 생각으

로 한국에 나갔다. 제약회사

들 문을 두드렸으나 회사마

다 신규 사업으로 인삼 뿌리

를 제품으로 만들어주기를 

껴려했다.

 나의 의지가 꺾일 수가 

없었다. 그러다 면목동에 있

는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를 

찾아가 장용택 사장님을 만

났다. 사장실에서 캐나다 인

삼 시장에 실패를 설명드리

고 인삼 제품을 만들어 달라

고 앙청을 했다. 

신규 제품의 개발은 새로

운 자본을 투자하여 공장 생

산라인을 신설 또는 증설하

는 문제, 신규사업에 성공 

여부 등 회사로서는 어려운 

결정 일 수밖에 없었다.

 처음 방문했을 때 사장님

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지

만 연구를 할 테니 다시 한

번 와 달라는 약속을 받고 

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

다. 사장님은 젊은이의 용

기와 노력이 가상하고 신제

품을 개척하고자 하는 조국

애가 아름답다며 내가 제의

한 제품을 견본용으로 만들

어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

씀하셨다.

신풍제약 사장, 용기가 가

상하다며 제품개발 수용

었기에 인삼 제품이 잘 팔

렸던 것이다. 가게에 손님

이 오면 내가 인삼제품 효

능을 손짓 발짓을 하며 많

이 팔았다.

 이러다 보니 생약 전문

가가 나타났다며 나에 대한 

소문이 백인 사회에 전파가 

되어 인삼 제품의 수입은 큰 

성공을 하게 된다. 뿐만 아

니라 인삼 뿌리로 백인들이 

모르던 상품을 제품으로 만

들어 팔자 한국의 국위를 높

힌 일등공신이 된 양 내 마

음은 한없이 기뻤다. 신풍제

약  장용택 사장님에게도 머

리 숙여 감사를 드렸다.

 여기서부터 나의 수입 제

품은 다양화된다. 내륙인 우

리 도시의 입장을 생각, 썩

지않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

는 소모품 중심으로 팔릴 수 

있다고 생각되는 제품 수입

을 하기 시작했다.

 예컨대 베이스볼 모자, 

가위, 신창, 쇼핑백, 도어록

(Door Lock)등 장사가 될 

것 같은 상품들을 수입해

왔다.

건강식품점, 공병수거가

게 잘 되자 백인들 매입 제의

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고 

돈도 벌 수 있었다. 건강식

품점을 경영 한지 3년째 되

는 어느 날 독일인 헬묻이란 

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건강

식품점을 구입하겠다는 제

의을 했다. 처음에는 돈도 

잘 벌려 가게를 매도할 뜻이 

없다고 사양했었는데 메일 

찾아와 가게를 사겠다고 통

사정을 했다. 곰곰히 생각을 

하니 만일 이 건강식품점을 

판다면 현재 있는 재고 등을 

합하여 3년 만에 내가 손에 

쥘 수 있는 현찰이 50만불

이 족히 될 것같아 이분에게 

가게를 매도했다. 그 시절 

50만불의 현찰은 지금으로 

200만불은 족히 되고 남으

리라 하는 생각된다. 그 돈

으로 더 큰 사업을 시작할 

계획이었다.

 가게를 매도하고 공병수

거 비즈니스를 사들였다.백

인 종업원 6명을 채용하고 

공병을 모아 놓으면 정부가 

관리하는 회사에서 공병을 

수거해가고 매 2주마다 대

금을 결제해 주었다.이 고물

장사를 2년여를 한 후 애드

먼턴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

했다는 백인분이 찾아와 나

의 가게를 매입하겠다 하여 

좋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.  

(계속)


